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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자원공사, 미국 The Water Tower와 
글로벌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로 협력 거점 확대
- ‘WEFTEC 2026’서 물산업 실증 협약 체결, 상하수도 현장 실증부터 법

률·인증 자문까지 지원
- 미국물환경협회(WEF) 등 현지 물기관과 협력 논의로 미국 내 실증 기반 확충

 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, 사장 윤석대)가 미국 현지 물산업 기관과 협력

하여 국내 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.

 현지 시각 9월 29일 오후, 한국수자원공사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물

환경 전시회 ‘웨프텍(WEFTEC) 2026’에서 미국 조지아주 소재 물산업 실증 

전문 비영리 기관인 ‘더 워터 타워(The Water Tower, TWT)’와 업무협약

(MOU)을 체결했다. 양 기관은 지난해 WEFTEC 2025에서 처음 교류를 시

작한 이후 실무 협의와 현지 실증시설 확인을 거치며 협력을 구체화해 왔

다.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이어온 논의를 정식 협약으로 맺고 본격적인 기

술 실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. 

 협약 기관인 더 워터 타워(TWT)는 2019년 설립되어, 지자체 등 공공 수

도사업자와 민간 기업, 학계를 연결해 상하수도 신기술을 실증·연구하는 비

영리 기관이다. 인근 대형 수처리 시설과 연계된 현장 실증 공간과 분석 장

비, 실습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미국 현지 여건에 맞춘 기술 검증이 가

능하다. 양 기관은 국내 물기업에 현지 실증 기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고, 

관세·법률·인증 등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현지 조

기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.

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시회 기간 국내 물기업 10개 사와 공동 부스

를 운영하며 현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. 또한 행사 주관사인 미국물환경협



회(WEF)와 시범 사업 및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, 위스콘신주 물산업 

클러스터인 ‘더 워터 카운슬(The Water Council)’과도 창업지원과 투자 연

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나눴다. 이를 통해 미국 주요 물 유관기관과의 협력

망을 한층 넓혔다.

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협약을 맺은 클리블랜드 워터 얼라이언스(CWA), 

미국수도협회(AWWA)에 이어 이번 더 워터 타워(TWT)까지 협력을 넓히며 

다각적인 실증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. 이러한 기관별 협력망은 국내 물기업

이 미국 현지의 다양한 수질 환경과 인프라 조건에 맞춰 현지 운영 실적을 

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 현재 미국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 도입이 활발해 글

로벌 물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시장이다. 다만 까다로운 현지 인증 규격과 

실증 실적이 요구되는 만큼, 이번 협약은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 진입 장

벽을 낮추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“이번 협약은 세계 주요 물시

장인 미국 현지에서 국내 물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협력 거점을 

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현지 유력 기관들과 협업을 이어

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

뒷받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 관련 사진 1매(별첨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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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 관련 사진

[사진] 미국 현지 기준으로 9월 29일 열린 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
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(사진 오른쪽 세 번째부터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
인프라부문장, 커트니 리(Courtney Lee) 더 워터 타워(The Water Tower) 이사)
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물환경 전시회 ‘웨프텍
(WEFTEC) 2026’에서 미국 조지아주 소재 물산업 실증 전문 비영리 기관인
더 워터 타워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
